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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F의 ‘서비스 품질’ 인증서, 
프리미엄 캐리어 이더넷 서비스 보장
15개 업체의 40개 시스템과 112개 서비스, 엄격한 테스트 조건을 통과
2006년 6월 6일, 미국 시카고 통신 박람회(GlobalComm) – 메트로 이더넷 포럼(MEF)은 미국 시카고 통신 박람회(GlobalComm)에서 특별한 수상식을 개최했다. 바로 MEF 14, 트래픽 관리를 위한 가상 테스트 사례(Abstract Test Suite for Traffic Management)에 부합하는 시스템과 서비스에 상을 수여한 것이다. MEF의 이 인증서는 MEF 서비스 품질, 즉 실시간 동시 및 데이터 집약적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요구조건을 보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메트로 이더넷 포럼의 대표인 낸 첸(Nan Chen)과 호환성 테스트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오메트릭스(Iometrix)의 사장이자 설립자인 밥 맨더빌(Bob Mandeville)에 의해 인증서가 수여되었다.
버라이즌(Verizon)의 전략 개발부장이자 MEF 이사회의 임원인 마이클 타이에(Michael Tighe)는 “서비스 품질은 고객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의 성능과 대역폭을 캐리어 이더넷 서비스가 보장하는지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속성이다.”라며 “14개 업체는 업계 최초로 프리미엄 캐리어 이더넷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기리는 뜻으로 상을 받았으며 아이오메트릭스 실험실에서 2개월 간 철저한 테스트를 위해 제품을 제출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밝혔다.

밥 맨더빌은 “아이오메트릭스에서 개발한 트래픽 관리 테스트 플랜에는 EPL, EVPL, 그리고 E-LAN 서비스를 포괄하는 183개의 테스트 사례가 포함되며 UNI, EVC, 그리고 EVC 안의 서비스 클래스에 적용되는 복잡한 정책 알고리즘 또한 관련된다.”라며 “MEF 14를 따르는 캐리어 이더넷 서비스 업체들은 서비스 품질 제공 메커니즘에서 진정한 상호호환성을 추구하기 위해 일보 전진한 것이다.”라고 동의했다.

MEF 14는 이더넷이 진정한 캐리어급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서 SLA의 공식화를 위해 명백한 사양 기반의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면이 있다. MEF 9를 보완한 MEF 14에는 ‘서비스 성능(Service Performance)’과 ‘대역폭 프로파일(Bandwidth Profiles)’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MEF 서비스 속성이 포함된다. 첫 번째 속성은 프레임 릴레이, 프레임 릴레이의 변형, 그리고 프레임 손실 비율과 같이 EVC(Ethernet Virtual Circuits, 이더넷 가상 회로)에 관련된 3가지 서비스 성능 속성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속성은 UNI(User Network Interface, 사용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프레임 릴레이의 일반적인 사례에 관련이 있으며 CIR(Committed Information Rate), CBS(Committed Burst Size), EIR(Excess Information Rate), EBS(Excess Burst Size)의 네 가지 대역폭 프로파일 속성을 포함한다. MEF 9와 MEF 14에는 MEF 10의 핵심 기술 정의 문서에 정의된 캐리어 이더넷 서비스 속성이 완전히 포함된다.
MEF 마케팅 위원회의 공동창립자인 마크 윌리(Mark Whalley)는 “현재 캐리어 이더넷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었으며 표준화된 방식으로 약속한 서비스 품질을 전달하고 있다.”라며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사용자까지, MEF 14 인증서는 네트워크 장치들이 보증된 대역폭과 애플리케이션 응답시간을 기반으로 규정된 SLA 기능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폭주하는 VoIP 서비스와 앞으로 도래할 IPTV 등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고 지연시간에 민감한 서비스들 때문에 캐리어 이더넷은 충분한 서비스 품질을 전달하여 업계 최고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인증서를 처음으로 받은 14개 업체는 액텔리스 네트워크(Actelis Networks), ADVA 옵티컬 네트워킹(ADVA Optical Networking), 알카텔(Alcatel), 아트리카(Atrica),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 익스트림 네트워크(Extreme Networks), 파운드리 네트워크(Foundry Networks), 후지쯔 커뮤니케이션(Fujitsu Communications), 해터러스 네트워크(Hatteras Networks), 루슨트 테크놀러지(Lucent Technologies), MRV, 지멘스(Siemens), 텔랩(Tellabs), T-pack, 그리고 월드와이드 패킷(WorldWide Packets)과 같다.

메트로 이더넷 포럼에 대하여
메트로 이더넷 포럼(MEF, Metro Ethernet Forum)은 통신 서비스 공급업체와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반도체 업체와 테스트 기관 등, 전 세계 약 80개 이상의 단체가 모인 연합이다. MEF의 목표는 캐리어급의 이더넷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채택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하는 것이다. MEF는 캐리어 이더넷의 상호호환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 사양과 구현 협정을 개발하여 캐리어 이더넷의 채택을 전 세계로 확대한다. MEF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현재 MEF의 모든 구성 업체 명단과 함께 MEF 웹 사이트 www.MetroEthernetForum.org에서 참조할 수 있다.
